공정하다는 착각 논제

· 자유논제 - 
	우리가 재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해도 대학입시의 맥락에서 재능이란 모호하고 둔한 개념이 된다. 아마 수학 신동을 가려내기란 쉬울 것이다. 그러나 재능의 일반적 평가는 더 복잡하고 더 예측하기 어려운 과제다. (289p)


1. 현재는 모든 학생들이 수능을 봐서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 지표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재능에 따라 효과적일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최대한 부당하지 않도록 재능을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2. 외과의사가 된 사람이 자신의 재능으로 되었는지, 노력하여 이뤄낸 성과인지는 결과만 봐서는 노력과 재능을 구분하기 어렵다. 이러한 노력과 재능을 구분할 수 있는 척도가 있다면?
	... 마찬가지로 외과의사에게 잡역부보다 많은 보수를 주는 까닭이 가장 불우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정의로운 기본 구조가 작동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해도, 그런 보수 격차가 외과의사의 특출난 재능과 기여를 가리게 되는 부수 효과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231p)




선택논제

1. 본문 중 '모든 아이들에게 그 출신 가정과 무관한 교육, 문화적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러나 불평등 상황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바랄 수 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조차 적어도 일부 최상위층은 '남다른 출발점에서의 유리함(사랑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며 아마도 부유한 가족, 헌신적인 교사와 훌륭한 학교 등등)' 덕을 보지 않았을까 하고 의심하는 것이다. 능력주의 사회가 정의롭다고 판단하기 전에, 이 회의주의자들은 '모든 아이들에게 그 출신 가정과 무관한 교육, 문화적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188p)



2. 기술,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은 통틀어 보았을 때 개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가?
	[bookmark: _GoBack]그러나 미국 노동 계급의 마음의 상처로 빚어진 현상은 구직 포기뿐만이 아니다. 다수가 삶 그 자체를 포기한다. 최악의 비극적 지표는 '절망 끝의 죽음'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 지난 10년간 계속 늘어난 이런 죽음은 특히 중년 백인 남성 사이에서 많았다. 45세에서 54세 사이의 백인 남성과 여성에게 절망 끝의 죽음은 1990년에서 2017년 사이 세 배로 늘었다.(310-311p)



